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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25.(화) 16:00

(지  면) 2026. 8. 26.(수) 조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와 거제시 
수해복구 봉사 나서

- 8월 25일(화), 행안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
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금고 등 100여 명 봉사활동 실시

- 민·관 함께 토사 정리, 집기 세척, 물품 후원 등으로 수해 극복 힘 보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5일(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 및 새마을금고와 함께 경상남도 

거제시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주택 및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자원봉사는 행정안전부가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합심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신속한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을 비롯한 자치혁신실 직원 

30여 명과 거제시청,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단체 

봉사자 10여 명,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 회원 

65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거제시 장평초등학교 일대를 방문해 토사 정리, 집기 세척 등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힘썼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단수 지역 주민을 위한 생수 6천 병을 후원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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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국장은 “민·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이번 

수해복구 지원 자원봉사활동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이자 21년만에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해”라며, 

 “이번 수해 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봉사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자원봉사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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